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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섭리 역사에서 장자의 심정으로 

나를 따라 이 길을 갈 자가 누구이냐.

내 마음을 심정으로 느껴 나의 뜻을 행함으로 

많은 생명을 옳은 대로 이끌 참된 지도자가 진실로 요구

된다.

극복해야 할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해도 

나를 떠나지 않고 묵묵히 내 십자가 받들고 

끝까지 나와 함께 갈 사랑하는 이들.

이 인류를 전부 돌아보아도 섭리사 하늘 애인들 밖에는 

내 심정 아는 자 없도다. 

이곳은 내가 사랑하는 애인으로 기른 곳이다.

그래서 나는 섭리사에 기대 할 수 밖에 없다.

마치 애걸하는 듯 한 말도 하는 내 마음을 알겠느냐.

너는 나에게 그토록이나 소중한 존재이다.

내 몸이 되어 나를 나타내고 

나와 함께 역사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.

한명 한명을 향한 내 완전하고 유일한 사랑의 심정을 

이해할 수 있어야 사랑에 자유함을 얻는다.

나는 진실만을 말한다.

내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인 자는 

흔들림 없이 역사길 갈 수 있을 것이다.

나와 같이 네 사랑도 완전하여라.


